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

▶일시 : 5.29(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종합청사 앞

노동부-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환영! 

부평·군산 시정명령 발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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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순서

사회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지회장

1) 투쟁경과 및 발언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정책부장

2) 규탄발언 –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3) 투쟁발언 –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수석부지부장

4) 규탄발언 – 사회변혁노동자당 백종성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이완규부지회장

6)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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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늦었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한국지엠은 즉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5월 28일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774명을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한국지엠에
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내용이
다. 우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우선 환영한다.

노동부 결과발표 과정은 문제점 투성이다!

그러나 결과 발표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7일에 근로감
독 청원을 넣은 뒤 6개월이 넘어서야 발표가 나왔다. 노동부는 2월 말 결과발표
를 약속했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지엠과 협상과정을 눈치보기
하며 결과발표를 늦춰왔다.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데 정부기관이 정치인
처럼 판단을 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런 정치적 판단 과정에
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아야 했다. 창원공장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부평과 군산공장은 남아있다. 노동부는 신속하게 근로감독 결
과를 발표해야한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
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 올해 2월 13일 인천지법에서 다시금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규직전환
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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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노동부 판정을 수용하여 즉각 정규직전환을 해야한다. 만약 한국지
엠이 이번 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이를 
가만둬선 안 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강제해
야 하며, 검찰은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엄벌
해야 한다. 

한국지엠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엠에 8100억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지엠 사태는 끝났고 정상화
만 남았다고 설레발친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구조조정 과
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이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불법
파견 문제 역시 여전하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
지엠에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정부는 비정규
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라!
- 한국지엠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검찰은 한국지엠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 정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 책임져라!

2018년 5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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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재판 진행 과정


